
거룩한 삶(성덕)에로 부름받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교

회 안에서 거룩한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석하여 삶을 살아

가는 힘을 얻습니다. 특히 미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

니다. 이 미사에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

을 받아먹으며 찬미가를 소리 높여 부르고 기도를 드립니

다. 이러한 미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

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. 

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미사란 무엇일까요? 

미사(Missa)는 “파견하다”라는 뜻의 라틴어 미떼레(Mittere)

에서 파생된 말로서 천주교 신자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공

적 예배를 말합니다. 이전에는 ‘빵 나눔’, ‘에우카리스티아

(감사의 기도)’, ‘봉헌, 제사, 집회’라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

용되었으나 5세기부터 미사(Missa)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. 

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으로 이루어

집니다. 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히 결합하여 오직 하나의 

예배 행위를 이룹니다(『전례헌장』, 56항).

말씀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을 ‘듣는’ 시간입니다. 우리가 

미사에 참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

기 위한 것입니다.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분

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. 

하느님 말씀은 전례시기에 따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

씀을 듣습니다. 

성찬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

하기 위하여 몸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데 대한 ‘감

사’를 드리며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. 

사제가 들어 올린 빵과 포도주 안에 그분이 살과 피로 살

아계십니다. 그 몸을 받아먹고 그 피를 받아 마시며, 우리

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

예수님을 기억합니다. 기억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

을 내 안에서 되살리는 일입니다. 그래서 미사는 예수 그리

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는 제사이자 하느님의 자녀가 

된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감사와 찬미의 제사입니다. 우

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빵을 나눠 먹으며 서

로가 한 형제임을 확인합니다. 

미사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‘파견’(Missa)됩니다. 우리 

삶 속에서,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세상으

로 나가는 것입니다. 미사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

며 그분의 뜻을 매일매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

인들의 모임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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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경 속 풍속] 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

열 처녀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잘 이해하면 더 깊이 있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에서 결혼

식은 대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객들은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. 이 복음에서는 등불에 기름을 준

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 평소에도 항상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. 

그렇다면 하느님 나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‘온라인 성경채널’에서 영상을 보고 확인하세요. 


